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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 유학 온 한국 공대 대학원생의 출신 모교를 알아보면 마치 한국에는 대 여

섯 대학 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. 거의 모두 소수의 한정된 대학에서 나왔기

때문이지요. 나머지 80여 공대에서는 왜 유학생이 별로 없는 것일까요.

이유는 대략 두 가지 선입견에서 비롯합니다. 첫째, 유학을 하기 위해서 돈이 있

어야 한다 (그러나 집안에 여유가 없다). 둘째, 영어와 공부를 무척 잘해야 한다

(그러나 공부나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).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대체

로 미국 유학하기를 매우 부담스러워 합니다. 그러나 과연 한국 대학생들이 지니

고 있는 선입견이 타당할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
첫째, (이공계 경우) 유학을 가기 위해 돈을 싸 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. 미국

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보면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.

그 나라 학생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자비로 유학을 하고 있을까요. 확실한 통계

는 모르지만 아마 99%는 돈 한푼 없이 미국으로 왔으리라고 추측됩니다. 이공계는

대다수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원 공부

를 하고 있습니다. 장학금 (fellow ship )이 있는가 하면, 강의조교 (t eachin g

as sist ant )와 연구조교 (r esearch as sistant ) 자리도 많습니다. 지금 미국에서는

이공계의 경우 이미 대학원생의 50% 이상을 외국 유학생에게 의존하는 데도 불구

하고 교수님들이 연구조교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.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은

바로 이런 "내부 사정"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가면서 미국 유학을 하

는 것입니다. 우리 한국 학생들도 미국 교수님들이 학생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

말고, 학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구조교가 필요한 교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

합니다 (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).

둘째, 한국에서 웬만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면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실력이

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단 미국의 초일류 대학을 고집하지 않으면 말입니다. 한

국 대학원 유학생의 대다수가 미국의 1800개나 넘는 4년제 대학 중 겨우 40~50개

대학에만 몰려오는데, 이 대학들이 한결같이 미국의 상위권 2~3%에 해당하는 초

일류대학들입니다. 만약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의 상위권 10%에 해당하는

(150~200개) 대학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유학할 수 있는 기

회가 늘 것입니다. 한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

는 대학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. 또 한국에서는 잘 알려졌지만 그저 옛 명성

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대학 또한 많습니다. 이제는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의 이름

만 보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적합한 대학원을 고려해야 합니다.

요컨대 한국 대학생들이 유학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결국 "정보 부재"(미국 대



학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음)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국 대

학 실정을 제대로 안다면 돈이 없어도 유학할 수 있고, 굳은 의지와 열의가 있으

면 미국 대학원 공부를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.

다음 몇 주 동안은 미국 유학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교수님

들께서 학생들에게 미국 대학 실정을 알려주셔서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자신

감과 희망을 가지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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